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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섬을 잇는 제주올레 7코스

제주올레여행자센터에서 올레 방향

을 물으면 그냥 븽새기 웃는다.

걷지 않은 이들은 이렇게 묻는다. 

“어느 올레가 가장 좋은가.”라고, 나

는 답한다. “지금 그대가 걷게 될 질

레가 가장 좋은 올레다.”라고.

나의 경우, 처음 걷는 올레와 두 

번째 걷는 올레, 그리고 세 번째 걷

는 올레는 모두가 같은 코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느낌은 모두 다르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면 흔들리지만, 

올레는 언제 순례하여도 본시 여여하

여 흔들림이 없다.

하여, 분명 같은 올레이지만 걸을 

때마다 만남이 특별하다. 이렇듯 별

함이 있기에 느끼는 그 기쁨의 행복

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올레를 순례하다 보면 많은 이들을 

만난다. 이 모두가 하나하나 삶 전으

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다.

또 누가 묻는다. “전생을 믿느냐”

라고, 나는 답한다. “그대는 언제 철

이 들 것인가. 어제 일도 다 기억하

지 못하면서, 어찌 전생의 일을 생각

하시는가. 지금 그대 삶이 전생 표본

인 것을.”

7코스는 이러한 물음표로 시작한

다. 서귀동·남성동·서홍동·호근

동·서호동·법환동·강정동·월평동 

등 여덟 마을을 지나는 7코스는 천

지연폭포·알걸매·서귀포칠십리시공

원·고만첨묘역·삼매봉·남성정·남

성대·항우지·외돌개·돔베낭골·속

골·막숙·법환포구·범섬·추도·

써근섬·아끈천·큰내·강정천선사유

적·중덕·강정포구·새별코지·동물

개·큰기정 등 다양함에 스며 배인 

삶의 흔적이 수더분하다.

이처럼 제주올레 7코스는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월평마을 ‘아웨낭목’ 

까지 17.6km, 45리로써, 2007. 12. 

18. 제주올레 3코스로 개장되었다가 

7코스로 변경되었다.

제주올레여행자센터에서 출발하면 

서귀교를 지나는데 그대로 가지 말고 

난간에 기대어 흐르는 물빛 따라 남

쪽을 바라보면, 1601년 길운절·소덕

유의 반란 사건을 안무하기 위해 제

주에 온 청음 김상헌 선생이 송도의 

박연폭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천지연폭포의 천 길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이어 2008년 12월 6일 개장된 서

귀포칠십리시공원이 있다. 전국에 저

명한 문인들이 노래한 주옥같은 서귀

포에 대한 시가 시비마다 새겨 있는

데, 잠시 천지연폭포와 한라산이 바

라보이는 정자에 기대어 앉으면, 무

병장수의 별 남극노인성이 돋아 오르

는 남성마을로 들어서게 된다.

삼매봉으로 오르기 전 길 남쪽 과

수원에는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한북헌 

김춘택의 동생 김복택이 짓고 쓴 고

만첨의 묘비명이 있다. 삼매봉은 서

귀포 시내권역에서 가장 높은 오름이

다. 정상에는 삼매양봉수가 있었고, 

그 위치에 1968년에 세운 남성정이 

있는데, 정자에는 남극노인성에 대한 

현판이 걸려 있다. 그 아래에는 소암 

선생이 쓰신 남성대가 있는데, 이는 

무병장수의 별 남극노인성을 바라보

며 예를 올리던 장소이다.

해안으로 내려서면 황우지에서 외

돌개해안 까지 많은 기암 괴석들이 

마파람을 날린다. ‘동너븐덕. 자리덕. 

할미개’를 지나면, 남태평양을 호령

하는 장군석 외돌개가 우뚝 서 있다. 

범섬을 바라보며 ‘쇠머리코지, 도라

간덕, 언벵이안내’ 해안선을 따라 걷

다보면, 바다의 모습은 사라지고 범

섬지기 ‘가릿여’만 둥둥 외롭게 떠 

있음을 본다.

많이 아쉽지만, 사유지라 출입할 

수 없다는 푯말과 사유지라 하여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대의 상반된 인

심의 푯말을 바라보며 걷다보면, 도

마 잎처럼 큰 나뭇잎이 돋는 ‘돔베낭

골’이다. 이 골 해안선은 지난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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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근섬(사진=윤봉택 제공)

외돌개(사진=윤봉택 제공)

환마을 좀녜 삼촌들이 ‘주거물깍’에

서 걸어 이곳을 지나 ‘언벵이안내’ 

까지 물질하러 다니던 좀녜올레가 아

니었나. 헌데 요즘 인심이 사나워 통

행이 어려우니 참으로 슬프다. 하니 

절 소리까지 서럽게 울며 들락일 수

밖에,

‘속골’ 넘어 ‘진머흘’ 지나 연동연

대를 바라보며 ‘주거물깍 요드렛당’

을 지나면, ‘쉬남물’ 따라 해삼이 많

았다는 ‘신통개’해안선이 펼쳐진다. 

‘일냉이당’을 지나 ‘공물깍, 망다리’

를 넘기면, 고려말 명장 최영장군이 

탐라국에 남아 있던 마지막 몽고잔당

을 섬멸시킨 주둔지 법환포구 막숙이 

기다린다.

‘뱀주리’ 건너 ‘도리술’ 지나면, 

범섬이 표효하는 듯 작은 섬 추도를 

거느리고, ‘대정질, 정의질’ 지나 물

길을 열어 오신다. 법환과 강정마을 

경계인 ‘두머니물’에서 ‘속동개코지, 

배왓’ 해안선을 지나면, 지난날 방

어유적인 새포수전소와 새포방호소

의 ‘너븐물’이 있다. 바로 이 ‘너븐

물’ 앞 바다에 홀로 떠 있는, 하루에 

두 번 물길 열어 오시는 섬 속의 섬, 

‘써근섬’이 있다.

아름다웠던 해안선, 봄보다 먼저 

무아재비가 피어 봄 바람을 달구던 

소담스런 풍경도, 강정해군기지가 건

설되면서부터 전설이 되어 버렸다. 

아쉬움을 뒤로하며 ‘아끈내 소왕물’

을 빌어 논농사를 지었던 ‘논캐왓’을 

지나면, 7코스 중간 인증이 기다린다.

여기에서 ‘논구석 코지’를 휘돌아 

아끈내로 올림은어 물길 따라 거슬러 

오르면, ‘제베낭소, 왕돌메기소’가 기

다리는 강정천 다리 위에 ‘진소’가 

강정해군기지의 아픔을 담아 펄럭 거

리고 있음을 본다.

아 ! 여기가 바로 ‘구럼비’동산이

구나. 이곳이 바로 중덕 ‘물터진개’ 

해안선이다. ‘새별돈짓당’ 지나 강정

포구 계선주에 앉으면, 썰물되어 흐

르는 시대의 아픔이 비늘 되어 바위

마다 덕지 덕지 붙어 있다. 언제 한

번 닻이나 내렸을까 모를 ‘솔박여’에

는 크루즈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세

벨 물레방앗간’ 물살만 속절없이 바

다로 흐르고 있다.

‘왕부리덕’ 좀녜불턱을 지나면 문

득 ‘모살원, 새벨코지’가 슬프다. 

‘정의논깍, 드러물깍’을 지나다 보면, 

남아 있는 것은 허물어진 ‘큰바량’ 

성담뿐, ‘안강정’으로 더 가면 ‘빈네

코지’ 소금밧만 흩어진 오후 햇살을 

모아 남겨진 애간장을 저리고 있다.

이제 멀지 않아 이곳 ‘동물개’ 작

은 포구 위로 해안도로 다리가 놓아

지리니, 하면 ‘문들개’ 지나온 바람

이 월평 ‘큰기정’ 해안선마다 닻을 

올리리니,

다시 ‘볼레낭도랭이, 쇠코, 저승문

구녕’은 누가 있어 그날의 아스라

한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을까. ‘성창

굴왓’에서 ‘행기소’는 한 걸음인데, 

도순마을 정동모들에서 가지 갈라온 

‘옥황상제 말젯똘애기’가 신위인 성

창골 월평본향당이 문을 열어 나그네

를 반기는 작은 올레 지나온 하늘길

이, 월평마을 ‘아웨낭목’에서 끝나지 

않은 나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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